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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ZZPrevious studies have shown the relationship between recognition of facial expres-
sions and psychiatric symptoms. This study investigated how healthy young adults recognize neutral 

faces and which psychological distresses and symptoms relate to their recognition of neutral faces.

MethodsZZOne hundred forty-three healthy volunteers participated in this study. We used neutral fa-
cial pictures, selected from the Japanese and Caucasian Facial Expressions of Emotion (JACFEE) 

photo set, to evaluate participants’ facial expression recognition and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
ory, Beck Depression Inventory, Toronto Alexithymia Scale, Conner-Davidson Resilience Scale, and Tem-
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TCI) to measure and examine their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ResultsZZThere were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the recognition rate of neutral ex-
pressions as contempt and trait-anxiety level (r=0.21；p=0.01) and depression (r=0.20； p=0.02). 

This contempt-recognition was significantly negatively correlated with resilience score (r=-0.22；

p=0.01) and the TCI self-directedness subscale (r=-0.29；p=0.00). Also, the TCI’s harm avoid-
ance subscale score was significantly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contempt recognition rate (r=0.21；

p=0.01). 

ConclusionZZThese finding suggests recognition of neutral faces as contempt may be related to psy-
chological distress, including trait and temperament characteristics. This negative bias toward neut-
ral emotion (expressions) may affect interpersonal relations and social functioning in a healthy pop-
ulation.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2009;48:480-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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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정서는 다양한 느낌, 생각, 행동들과 관계된 심리적, 생리

적 상태를 뜻하며 경험하는 사람의 기분, 기질, 성격과 관

련되어 있다. 또한 정서의 인식은 타인이 뱉는 말의 음조

나 내용 등의 언어 표현, 시선, 표정, 손짓, 자세, 태도, 행동 

등의 신체적 표현이나 청각이나 시각적으로 혼합된 정보들

을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1) 특히 비언어적 정

서 인식은 의사소통이나 대인관계에 중요한 사회 기술로서

이는 적응력과 관련이 있으며2) 비언어적 의미를 해석하는 

다.3) 이 중에서도 얼굴표정은 인간 의사소통의 약 6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비언어적 정보 전달 기능을 하는데, 

이 인식은 각 정서를 특징짓는 고유의 시각적 구조들을 추출

하여 이루어지게 된다.4) 즉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얼굴표정

으로부터 감정을 판단하는 바, 얼굴표정은 정서 연구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정서전달 수단이 되는 것이다.  

정서 연구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얼굴표정 사진도구로는 

Ekman 사진과 Japanese and Caucasian Facial Expres-
sion of Emotion(이하 JACFEE) 사진 세트가 있다. Ekman 

사진은 1976년 Ekman과 Friesen5)이 개발한 것으로 백

인과 흑인 모델에게 분노, 혐오, 공포, 행복, 슬픔, 놀람의 

여섯 가지 대표적인 정서에 해당하는 얼굴표정을 충분히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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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시킨 후 얼굴 사진을 촬영하고 표준화한 흑백 사진이다. 

그러나 Ekman 사진은 흑백 사진이라는 점과 동양인 모델

은 없었던 점에서 문화, 민족에 관계 없이 사용하기에는 일

부 제한이 있었다. 그래서 1988년 Matsumoto와 Ekman6)

이 백인과 일본인을 대상으로 위 여섯 가지 정서 외에 경멸 

정서를 포함한 일곱 가지 정서를 표현하는 얼굴표정 사진을 

개발하고 이를 JACFEE 사진이라고 명명하였다. 국내에서

는 Lee 등7)이 한국인의 다양한 얼굴 정서표정을 담은 영상

을 개발하여 예비적으로 표준화를 시행하였다. 

정신과 영역에서의 얼굴정서 인식에 대한 연구는 정신분

열병에서 가장 활발히 이루어져왔다. 정신분열병 환자는 정

상인에 비해 저조한 얼굴정서 인식을 보였으며,8) 이러한 인

식 손상은 음성증상, 인지적 유연성, 언어기억 등과 관련 있

었다.9) 또한 우울증 환자들도 정상인에 비해 얼굴정서 인

식 점수가 낮은데 우울증상이 심할수록 인식률이 더 낮았

으며,10) 인식 능력의 수준은 불안의 정도와 비례하였다.11) 이

러한 우울 환자의 인식 저하는 얼굴정서의 판단에 있어 부정

적 편향 negative bias와 관련되는바,10,12) 정서를 부정적인 

방향으로 인식하여 긍정 정서는 중립 정서로, 중립 정서는 부

정 정서로 인식한 경향이 있는데 이를 정서 일치 효과 mood 

congruency effect라고도 한다.11,12) 이는 우울증 환자가 중

립 얼굴표정을 정상인보다 더 흔히 슬픈 표정으로 인식하거

나12) 조증에서 슬픈 표정을 주관적으로 훨씬 약한 강도로 

인식한다13)는 연구 결과에 의해 지지되었다.  

정서 일치 효과는 정상인을 대상으로 한 정서연구에서도 

관찰되었다. 정상인에게 각각 행복, 슬픔, 중립 감정을 유

발한 후 얼굴정서 인식 실험을 시행한 결과, 슬픈 감정 상

태의 대상자들이 모호한 얼굴표정을 인식할 때 이를 부정

적인 감정으로 분류하는 부정적 정서 일치 편향을 보였다.14) 

게다가 유도된 슬픈 감정의 강도가 정상 범위 내에 있더라

도 얼굴표정을 부정적으로 인식한다고 하였다. 최근 정상

인에서 간이정신진단검사 Symptom Checklist-90로 측

정한 정신과적 증상의 정도는 전반적인 얼굴정서 인식률, 

중립 얼굴표정 인식의 부정 편향과 관계가 있다고 보고되었

다.15) 이 결과들은 전반적으로 건강한 정상인들에서도 심리

적 불편이나 경도의 정신과적 증상에 의한 중립 정서 얼굴

표정의 정보처리 문제와 이에 따른 대인관계의 어려움의 유

발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상술한 얼굴표정 정서 인식에 대한 정서 일치 혹은 부정

적 편향 효과 근거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젊은 정상

인을 대상으로 JACFEE 사진 세트 가운데 중립 정서의 얼

굴표정 사진을 어떤 정서로 가장 많이 인식하는지 알아보

았다. 그래서 가장 흔하게 인식된 표정 정서의 인식률이 어

떠한 정신과적 증상 혹은 심리적 불편 정도, 그리고 기질 

및 성격 특성들과 관련성이 있는지 조사하였다. 

 

방     법 
 

대  상 

인터넷 공모에 지원한 정상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실험 

전 면담을 통해 간질, 뇌혈관 질환, 뇌 손상 병력 등의 신경

과적 과거력이나 기타 뇌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질

환의 현 병력과 과거력이 있는 자, 정신과적 과거력 및 가

족력이 있는 자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정신과 의사

와의 임상적 면담 시 기분, 지각, 사고의 내용 및 흐름 등에 

이상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도 제외하였다. 면담을 통해 2

명(양극성 장애의 가족력이 있는 자 1명, 사고의 내용에 있

어 편집증적 증상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 1명)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총 143명이 참여하였다. 남자 71명, 여자 72명

으로 구성되었으며, 평균 나이는 24±4.3세, 평균 교육 연

수는 14.5±1.5년이었다. 

 

과  정 

전자우편을 통해 공고된 예정 시간에 방문한 대상자들은 

먼저 숙련된 정신과 의사와 면담을 하였고, 면담에서 실험

에 적합하다고 판단된 대상자에게 설문지와 과제수행 시 

작성할 객관식 답안지를 배부하였다. 대상자들은 과제 수

행에 앞서 인구학적 특성에 관한 설문지, 상태-특성 불안척

도,16) 벡 우울척도,17) 토론토 감정표현불능증 척도,18) 코너-

데이비드슨 회복력 척도, 성인용 기질 성격 검사19)를 수행

하였다. 얼굴표정 사진 인식 과제를 시행하기에 앞서 대상자

들에게 사진이 제시되는 시간 동안 충분히 사진을 본 후 미

리 받은 객관식 답안지의 일곱 가지 정서(분노, 경멸, 혐오, 

공포, 행복, 슬픔, 놀람) 보기 중에서 답을 골라 표시하라

는 지시를 재차 숙지시키고 과제를 실시하였다. 시행 장소

는 계단식 강의실로 한 번에 약 35명씩 집단적으로 진행되

었으며 강의실 앞쪽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통해 중립 정

서를 포함한 여덟 가지 정서에 대하여 한 정서 당 여덟 개

의 얼굴표정 사진이 무작위 순으로 한 번에 한 개씩 파워포

인트 슬라이드로 제시되었다. 각 사진은 7초간 제시되었고, 

다음 스크린에 객관식 답안지와 동일한 화면이 제시되는 

3초 동안 대상자들은 미리 나눠준 객관식 답안지에서 해

당 문제의 답을 고르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여덟 가지 정

서를 대상으로 한 전체 실험의 일부분인 중립 정서 얼굴사

진에 대한 인식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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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구 

 

얼굴표정 사진 

실험에 사용된 64장의 사진은 JACFEE 사진 세트로부터 

채택한 여덟 장(일본인 남자와 여자 각 두 장, 백인 남자와 

여자 각 두 장)의 중립 정서 얼굴표정 사진이었다. 사진은 

세 명의 정신과의사에 의해 선정되었으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Matsumoto와 Ekman6)에 의한 JACFEE 사진은 서

양인과 일본인의 얼굴표정을 촬영한 사진 중에서 유럽, 미국, 

소수의 일본인을 대상으로 정서 인식 과제를 시행한 결과 정

답률이 70% 이상인 사진만을 추려냄으로써 이루어졌다. 본 

실험에서는 JACFEE 사진 중에서도 앞서 설명한 JACFEE 사

진 개발 당시 가장 높은 정답률을 보였던 사진들 가운데 세 

명의 연구자가 통일된 의견으로 채택하였다. 

 

상태-특성 불안 척도(State-Trait Anxiety Inventory, 이

하 STAI) 

이 척도는 상태 불안 state-anx-iety(이하 SA)척도와 특

성 불안 trait-anxiety(이하 TA) 척도로 구분되며 각각 20

문항의 자기보고식검사로 응답자는 4점 척도로 답하게 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Kim16)이 번안한 한국어판을 사용하였다. 

 

벡 우울 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이하 BDI) 

대표적인 우울 증상의 정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척도로 

우울증의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 영역으로 세분화되는 21

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Lee 등17)이 

신뢰도와 타당도를 보고한 한국어판을 사용하였다. 

 

토론토 감정표현불능증 척도(Toronto Alexithymia Scale, 

이하 TAS) 

최초 26문항으로 개발하여 이후 20문항으로 개정된 이 

척도는, 느낌을 잘 알지 못하고 difficulty identifying feel-
ings(이하 DIF), 느낌을 잘 설명하지 못하며 difficulty de-
scribing feelings(이하 DDF), 외부 지향적인 사고 유형 ex-
ternally oriented thinking(이하 EOT), 이 세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Lee 등18)이 한국판 TAS-

20(TAS-20K)를 개발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바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TAS-20K가 사용되었다.  

 

코너-데이비드슨 회복력 척도(Conner-Davidson Resil-
ience Scale) 

Connor와 Davidson20)은 성공적인 스트레스 대처능력

으로 정의되는 복원력을 측정하는 각 1~5점 25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개발하였다. 탄력성 혹은 회복력은 어려움

을 극복하여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능력 혹은 이전 상

태로 되돌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된다. 본 연구에서는 

2007년 이경욱 등이 번역한 한국어판을 원 저자의 동의를 

직접 얻은 후 사용하였다. 

 

기질 성격 검사(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이하 TCI-R) 

심리생물학적 모델을 기반으로 개발한, 기질과 성격특질

로 구성되어 있는 성격을 측정하는 척도인 TCI-R의 한국

어판을 사용하였다.19) 기질 특성은 환경에 대한 자동적 정서

반응을 반영하는 타고난 특성으로, 자극추구 novelty seek-
ing(이하 NS), 위험회피 harm avoidance(이하 HA), 사회적 

민감성 reward dependence(이하 RD), 인내력 persisten-
ce(이하 P) 의 네 가지 차원으로 구성된다. 성격특질이란 

개인이 의식적으로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대한 자기개념에

서의 차이로 자율성 self-directedness(이하 SD), 연대감 co-
operativeness(이하 C), 자기초월 self-transc-endence(이

하 ST)의 세 가지 차원으로 나뉜다. 

 

통계 분석 

여덟 장의 중립 정서 얼굴표정 사진 가운데 몇 장을 특정 

감정이라고 인식했는지 그 비율을 인식률(%)로 하였다. 예

를 들어 한 사람이 8장의 사진 가운데 4장을 행복이라고 인

식했다면 행복 인식률은 50.0%가 된다. 다음으로는 가장 높

은 비율의 정서 인식률과 상태-특성 불안척도, 벡 우울 척도, 

감정표현불능증 척도, 코너-데이비드슨 회복력 척도, 기질 

및 성격 검사 점수들의 연관성을 조사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

관계 분석을 시행하였다. 또한 상관관계 분석에서 유의한 수

준의 결과를 보이는 임상 척도 점수들을 추출하여 이들과 가

장 높은 인식률을 보인 정서로의 인식률의 인과관계를 조사

하기 위해 다중회귀 분석을 시행하였다. 유의수준은 0.05로 

양측 검정을 시행하였으며, 통계분석은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 for Windows version 13.0(SPSS Inc., 

Chicago, IL, USA)을 사용하였다. 

 
결     과 

 

얼굴표정 인식 과제의 수행 결과 

대상자들은 여덟 개의 중립 얼굴표정 사진들에 대해 부 

정 정서인 경멸로 인식한 비율(35.7±29.8%)이 가장 높

았고, 다음으로는 행복 정서로 인식한 비율(26.1±24.0%) 

이 다른 정서로 인식한 비율보다 높았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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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표정 인식 결과와 심리 척도 점수의 관계(표 2, 3) 

 대상자들이 중립 표정을 경멸로 인식한 비율은 특성 불

안(r=0.21, p<0.05), 우울(r=0.20, p<0.05), 복원력 점

수(r=-0.22, p<0.05)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상

태 불안, 감정표현불능 정도와 유의한 관계는 관찰되지 않

았다. 기질성격검사의 각 하위척도 점수들과의 관계를 분

석했을 때, 위험회피(r=0.21, p<0.05)와 유의한 양의 상

관 관계를, 자율성(r=-0.29, p<0.01)과 유의한 음의 상

관 관계를 보였으나 자극추구, 사회 민감성, 인내력, 연대

감, 자기초월 특성과는 유의한 상관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특성 불안, 우울, 자아 복원력, 위

험회피 및 자율성과 경멸 정서 인식률에 대한 다중회귀 분

석 결과, 이와 같은 다섯 가지 심리적 특성들이 합쳐졌을 때

에는 중립 정서 표정을 경멸로 인식한 비율에 유의미하게 

기여했지만(p=0.04), 그 요인들 각각이 경멸 인식비율에 

대해 유의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립 얼굴표정 

사진에 대해 행복 정서로 인식한 비율은 어떠한 임상심리 

척도점수들과 어떠한 유의한 상관관계도 보이지 않았다. 

 

고     찰 
 

본 연구는 인터넷을 통해 모집한 143명의 젊은 정상인

을 대상으로 중립 정서 얼굴표정에 대한 정서 인식 양상과 

이와 관련된 심리적 요인들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임상적

으로 병적인 수준은 아니나 심리적 문제가 있을수록 중립 

정서를 부정 정서로 인식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실험 결과 

전체적으로 긍정 정서보다 부정 정서로 인식한 비율이 높

았으며 그 중에서도 경멸 정서로 인식한 비율이 가장 높았

고 이는 몇몇 심리적 요인들과 상관관계를 보였다. 

중립 정서 얼굴표정은 안면근육이 이완되어 있기 때문에 

중립이라고 판단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 정서적 인식은 

직전에 제시되는 특정 정서,21) 연구자의 기대나 사회기준과 

같은 다양한 뒤틀림22)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왔다. 

특히 최근 본 연구의 일부 연구자는 정상인에서 원형적(pr-
ototypical) 중립 얼굴이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

고 기저 조건으로서의 중립 얼굴은 혼란변수가 될 수도 있

몇몇 연구들은 이에 대한 추정을 가능하게 해준다. 예를 

들어 중립표정에 특징적인 안면근육 운동이 실제 슬픈 감

정에서 유사하여,24) 정상 사회 상황과는 달리 근육이 이완

된 원형적인 중립 표정이 다소 냉소적이거나 위협적인 것 

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한다.25) 최근의 기능적 신경영

상연구에 따르면 중립표정에서 내재된 불확실성이 불안과 

상호 작용하여 공포 관련 부위인 편도에서의 이상 반응을 

유도한다고 보고되었다.26) 이와 유사하게 정상 기분상태를 

Table 1. Recognition rates of neutral facial expressions and 
scores of various scales (n=143) 

 Mean SD 
Recognition for neutral  

facial expression (%) 
Anger 14.3 14.5 
Contempt 35.7 29.8 
Disgust 00.4 02.7 
Fear 02.7 08.0 
Happy 26.1 24.0 
Sadness 19.0 17.2 
Surprise 01.8 05.4 

Scores of psychiatric scales  
and TCI subscales 
State-anxiety 39.9 10.2 
Trait-anxiety 45.0 08.6 
Beck Depression Inventory 07.9 07.0 
Toronto Alexithymia Scale 47.9 10.2 
Conner-Davidson 

Resilience Scale 
66.8 12.7 

Temperament   
Novelty seeking 39.4 09.4 
Harm avoidance 38.8 13.0 
Reward dependence 45.2 10.6 
Persistence 47.1 09.2 

Character   
Self-directedness 44.5 12.0 
Cooperativeness 54.9 10.7 
Self-transcendence 29.4 11.1 

TCI：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Table 2.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face recognition rates and psychiatric scale scores (n=143)

 
Contempt 

Recognition State anxiety Trait anxiety BDI TAS CD-RISC 

State-anxiety -.09*      
Trait-anxiety --.21* --  .75***     
BDI -.20* -- .64** --.71**    
TAS -.09* --  .52** -- .55** -- .56**   
CD-RSIC -.22* -.49* -.58** -.51** --.57**  
*：p<.05, **：p<0.01. Contempt Recognition：Numbers of recognizing 8 neutral faces as contempt, BDI：Beck Depression Inven-
tory, TAS：Toronto Alexithymia Scale, CD-RSIC：Conner-Davidson Resilience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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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양극성 장애 환자에서도 중립사진 제시에 각성도가 높

아지고 강한 놀람 반응이 나타났다.27) 따라서 중립 정서 표

정이라도 실험적 맥락이나 관련 뇌 영역의 민감성에 따라 

정서 인식이 차별화될 수 있음이 시사된다.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정서 편향은 경멸 정서로 인

식한 비율이 가장 컸으므로 경멸로 인식한 비율과 관련된 

심리적 인자들을 조사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주 결과로서 

주관적 우울증상이 심할수록, 개인 특성으로서 불안성향이 

높을수록, 중립 얼굴표정을 경멸 정서로 판단하는 경향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서 인식에서의 중립표정에 대

한 부정 정서 편향이 불안,11) 슬픈 기분,11,14) 강박 및 우울 

증상과 전반적 심각도15)와 관련이 있다는 기존 연구들과 

상당 부분 일치되는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징

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특성 불안과 상태 불안이 높은 상관

관계(r=0.75；p<0.001)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태 불

안은 부정적 편향과 관련이 없었다. 일부 연구에서 부정적

인 얼굴 감정표현, 즉 화난 혹은 공포 얼굴표정에 대한 빠

른 반응속도를 나타내는 주의력 편향(attentional bias)이 

정상인에서 상태불안보다는 특성불안 수준과 관련되는 것

으로 보고되는바,28) 이는 본 연구에서 나타난 상태불안이 

아닌 특성불안과 경멸 정서로의 판단 경향 관련성을 간접

적으로 지지하는 결과일 수도 있다. 또한 자아 복원력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대처능력이 높을수록, 즉 자기 결정력과 

의지력이 강해 선택한 목표와 가치를 이룰 수 있도록 상황

을 만들어 가는 능력이 강할수록 중립 얼굴표정을 경멸 정

서로 인식할 가능성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다. 본 실험에서 

감정표현불능 정도와 부정 편향은 관련성이 없었는데, 이

는 감정표현불능의 정도가 감정 상태가 긍정적인지 부정적

인지에 관계 없이 정서반응 편향과 관련이 없다는 최근 연

구와 결과를 같이 한다.29) 한편 감정표현불능의 정도가 높

을수록 얼굴표정 정서 인식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기존의 

일관된 연구 결과들은 중립 정서에 대한 판단 편향만을 관

찰한 본 연구에서는 확인되지 못했다.30,31) 

기질 및 성격 특성과의 관련성에서는 위험회피의 기질이 

강할수록, 또 자율성 성격특질이 낮을수록 중립 얼굴표정

을 경멸 정서로 인식하는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위험회피 

기질은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과 예기불안을, 자율성 성

격특질은 책임전가나 자기불만을 하위차원으로 포함하고 

있다.19) 이는 외부 상황에 따른 변화 및 스트레스 반응으

로 부정 편향이 일시적으로 일어나기 보다는 체질적인 심

리적 성향이 부정 정서 편향과 관련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고 생각된다. 게다가 앞서 기술했듯이 상태불안이 아닌 특

성불안이 관련되고, 복원력 정도도 개인의 성격 성향과 타

고난 지능이나 기질과 같은 소인적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

다고 알려져 있다.32) 따라서, 본 연구 결과들은 타고난 성

향이 편향된 정서 인식과의 관련성을 지지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종속변수로서 상기 인자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상기 다섯 가

지 요인이 모두 합쳐졌을 때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판단되나 각각의 개별적인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는 않았다. 이는 부정적 정서편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리적 요소가 제한적이거나 혹은 적은 연구 대상자의 수

에 기인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다르게는 본 연구에서 시행

된 심리적 특성들 이외의 제시된 사진 속 얼굴의 생김새, 

제시된 사진 이전 순서에 보여진 사진의 정서에의 영향 등

의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다른 연구에서 

보여졌듯이33) 정서 인식에서 나타나는 부정적 편향이 단

순한 증상의 반영이 아닌 체질적 특성으로서 인지기능 특

성을 포함한 정보 처리 과정 이상과의 관련성도 추정해볼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인지기능이나 정서 처리 특성을 

반영하는 평가는 시행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상인에서의 경도의 정신과적 증상이 

정서 처리 문제에 의해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유발하고15) 

이러한 사회적 기능저하가 일어나면 임상적으로 유의한 우

울로 발전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정신과적으로 중

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예를 들어 내적 정서와 관련된 

Table 3.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face recognition rates and scores of TCI subscales (n=143)

 Contempt recognition NS HA RD P SD C 

NS -.09**       
HA -.21** -.02**      
RD -.05** -.06** -.27**     
P -.12** -.14** -.50** .25**    
SD -.29** -.20** -.80** .17** .52**   
C -.06** -.12** -.39** .63** .30** -.32**  
ST -.03** -.22**   .02** .27** .24** -.06** .26** 
*：p<.05, **：p<0.01. Contempt Recognition：Numbers of recognizing 8 neutral faces as contempt, TCI：Temperament and Char-
acter Inventory, NS：Novelty seeking, HA：Harm avoidance, RD：Reward dependence, P：Persistence, SD：Self-directedness, C： Coop-
erativeness, ST：Self-transcen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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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편향은 부정적 감정(예, 슬픈 감정)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당면하게 되는 대인관계나 사회적 관계 유지가 어

려운 한 이유가 될 수도 있다. 즉 이 사람들은 현실왜곡과 

시행 오류로 모호한 사회 자극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사

회적 환경에서 오는 비언어적 자극들을 왜곡하여 해석함으

로써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더 강화시키고 사회적 의사결정

의 오류도 증가할 것이다.14) 따라서 매우 추정적인 제안이

지만 본 연구자는 중립 정서에 대한 부정적 해석 편향이 

정신과적 질환에 있어 초기 징후 혹은 취약 요소로서의 가

능성에 대해 추후 연구해 볼 과제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에 몇 가지 제한점들이 있다. 첫째, 객관식 보기

에 중립 정서를 포함하지 않아 참여자들이 중립 얼굴표정

을 중립성을 띤다고 명백히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정서 중에서 답을 선택해야 할 때가 있었음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설문지의 보기에 중립을 포함한다면 참여자들이 답

으로 중립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부정적 정서를 선

택할 확률은 줄어들므로, 편향을 극대화하기 위해 중립 정

서를 객관식 보기에서 제외하였다. 둘째, 전반적으로 상관

계수의 크기가 작아 강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에 대한 더 많은 표본 수와 인지, 심리적 요소를 반영하는 

평가도구의 적용을 통한 부가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된다. 셋째, 연구대상자에 있어 인터넷 공모를 통해 자발적

으로 지원한 자들의 연령대가 20~30대로 제한되어 있고 

정신과적 문제 여부를 엄격하게 조사하기 위한 구조화된 

면담을 하지 않아 한국 정상인을 대표하는 군으로 일반화

하기에 제약이 있을 것이다. 넷째, 연구 도구에 있어 심리

적 특성에 주로 집중되어 있어 보다 객관적으로 뇌기능을 

반영할 수 있는 신경인지과제들과 개별적인 다양한 인지평

가척도들을 사용하지 않아 인지기능들과의 관련성을 알 수 

없었다. 향후에는 임상 환자를 대상으로 증상평가 도구를 

이용한 심리 특성뿐만 아니라 인지기능과 관련된 부정 정

서 편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     론 
 

본 연구는 심리 상태가 정서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

점에서 정상인의 중립 얼굴표정에 대한 정서인식 양상과 

이와 관련된 심리적 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중립 얼굴표정을 부정 정서, 특히 경멸로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이는 중립표정의 복합성과 평가자의 내적 

정서의 반영일 수 있다. 이에 판단 편향과 심리적 특성과

의 관계를 조사한바, 특성불안 및 우울의 정도가 높을수록, 

자아 복원력이 낮을수록, 그리고 기질 및 성격 특성상 위

험회피의 성향이 높고 자율성 성향이 낮을수록 경멸 정서

로의 판단 편향의 정도가 심해지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이 

결과는 정상인에서 특성적이고 특질적인 심리 요인이 중립 

정서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중심 단어：중립얼굴표정·정서인식·경멸·부정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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